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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사랑의 헌신 관계를 만드시고, 언약 관계 속에서 함께 걸어가고 함께 대화하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과 우리 교회에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새롭게 말씀하시는 한 예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특히 인생의 위기의 순간과 고통의 순간에, 과거의 하나님께서 현재의 하나님으로 새롭게 다가오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창 17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자손과 땅의 축복에 대한 약속, 전에 그에게 했던 “계시의 기억”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창 12:1-3). 
그의 아들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우물을 빼앗기고 쫓겨 다니다가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창 26:24). 
이삭의 아들 야곱이 살기등등한 형을 피해 홀로 도망하던 그 무섭고 외로운 밤에 꿈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창28:13). 수십 년이 흐른 후,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달려올 때, 야곱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창 32:9)라고 부르면서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요셉과 자녀들에게 이같이 축복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동행하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창 48:15-16).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실 때 어떻게 그들은 “아 그 하나님 여호와이시군요!” 하며 알아보고 믿음으로 고백했을까요?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 아들로, 손자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들려 주면서 ‘전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교회는 ‘계시의 말씀’을 계속 들었고, 계시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새롭게 나타나시고 새로운 계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땅을 약속하시면서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400여년이 지난 후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롭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출 3:6).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출 3:15). 400년이 지나서도, 어떻게 여호와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아 보았을까요? 구약 교회가 ‘말로 전해진 계시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계속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교회의 계시와 신앙 고백을 더 완성하십니다.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로 인해 교회가 위기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하였도다”(마 22:29) 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마 22:32).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듯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구약 계시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그분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몸의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엡 1:17)라고 기도합니다. 사도들이 전승해 준 계시의 말씀, 그 성경의 이야기를 교회가 신실하게 들려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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